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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연대 수출금융으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 HL그룹-하나은행 80억원 출연 … 무보, 1,000억원 규모 대출보증 지원
- 현대차에 이어 두번째 사례, 철강 등 美 관세피해 업종 중심으로 확산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美 관세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난달 현대차‧기아-하나은행-무보의 업무협약에 

이어, 9.12일(금) 오후 HL그룹-하나은행-무보가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금번 업무협약은 美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하기 위하여 기업과 은행이 공동출연한 두번째 사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등 수출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기금을 지속 조성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HL그룹과 하나은행은 총 80억원을 공동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

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협력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HL그룹은 자동차부품(HL만도, HL클레무브 등)과 건설(HL디앤아이한라 

등), 산업용로봇(HL로보틱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집단이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美 관세피해가 큰 자동차부품 업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협력사에 대한 세부 우대 사항은 후속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 면서 “정부 또한 

수출과 투자 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난 9.3일 발표한 美관세대응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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